
신뢰와 헌신, 의지와 용기로 새로운 백년을 시작합시다

   

 2016년, 원불교 2세기의 새해가 밝았습니다. 

지난 한 해 동안 원광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즐겁고 설레는 일보다는 

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. 이제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원

광 가족 모두의 앞날에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. 

2016년 새해는 원불교 백주년의 해이자 원광학원이 설립 7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

니다. 이 땅에 개벽의 정신과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실천하고자 시작된 원불교가 

새로운 세기를 맞이합니다. 새해를 열면서 종법사님께서는 “초심을 실천하고, 나의 

삶을 축복하며, 은혜를 서로 나누자”는 법문을 주셨습니다. 이 말씀으로 분열과 반목, 

불안과 절망이 지배하는 물질중심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. 무엇보다 우

리 모두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염원

합니다. 

존경하는 원광가족 여러분

지난 한 해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학교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성

과들을 거두었습니다. 원광학원의 각 대학은 교육부가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

성적을 거두었고,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성공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. 

무엇보다 원광대학교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

등급을 받았고 이외에도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), 대학특성화사업(CK), 창업선도대학

에 선정되는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

습니다. 원광보건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고, 전문대학 교육품질 

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일구었습니다. 원광디지털대학은 각 지역 캠퍼스

를 연결하여 지역사회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 혁신을 

거듭하고 있습니다. 



  또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 보건의료 부문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

받았고, 권역외상센터 등의 정부사업을 유치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냈습

니다. 이 과정에서 저는 원광학원의 잠재력과 열정, 학교에 대한 애정을 재삼 확인했

고 그것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해주신 각 대학의 총장

님과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더불어 늘 원광학원을 위해 기도해주

시는 종법사님과 원불교 교도님들께도 원광학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

다. 

사랑하는 원광가족 여러분
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한해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.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득

의 양극화, 그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물질만능의 정신과 이기심은 우리 모두를 

불행하게 합니다.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, 한숨과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

습니다. 대학의 존립과 함께 청년세대의 건강성과 열정을 살려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

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.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. 

첫 번째는 원불교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.

원불교의 초심은 공동체 정신, 성취를 위한 도전 정신, 세상을 성찰하는 시대정신으

로 이해합니다. 우리는 종교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였고 신뢰와 헌신으로 뭉쳐있었습

니다. 또 바다를 개간하고 농장을 일구며 물질의 개벽을 추구했던 강인한 도전정신

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절망의 세상을 이겨내고자 하

는 시대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

를 존중하고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며 세상을 성찰하고 내다보는 예지입니다. 

두 번째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입니다.

외부에서 밀려오는 압박에 못이긴 타의에 의한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시대

와 상황이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리 대응하자는 것입니다. 

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놀라운 발전은 전통적인 지식사회의 모습을 근원적으로 바꾸

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적극

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 전통의 학제와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 시대가 나아가는 

방향과 지역사회의 발전경로를 예측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

합니다. 



 

 세 번째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한 용기와 의지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.

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입니다. 지금의 어려움과 역경은 반드시 멀지 않

은 미래의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. 지루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 

주십시오. 우리 원광가족 모두가 서로 칭찬과 격려로 미래의 희망을 일구어내는 새

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. 우리는 지금 시대적 전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우리 

모두의 미래,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힘을 내 주십시

오. 

저는 오늘 100년 전 이 땅에 원불교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날의 아침을 상상합니다. 

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원불교는 민족의 희망을 일구었습니다. 100년 전 시

대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신뢰와 헌신, 대종사님과 자신의 삶에 대한 굳건

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힘으로 민족의 미래,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

낙원공동체를 실현해갔습니다. 오늘 그 초심으로 저부터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. 사

랑하는 원광가족 여러분,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축복하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맙

시다. 진심으로 원불교 100년의 기쁨을 함께하며 새로운 100년을 함께 열어나갑시

다. 

2016년, 새해에도 원광가족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법신불 사

은전에 간절히 염원합니다.  

감사합니다. 

2016년 새해 아침

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  신 명 국 합장


